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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희망일 제한없음(즉시)

배포일 2021. 12. 9(목)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(880-9072, 5054)

담당기관 (재)서울대학교발전기금 문의 기획팀 정미 (02-871-1621)

 “기부는 평생의 소신이며 가문의 뜻”
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•최기주 여사,  

 서울대학교 ‘이주용•최기주 문화관 리모델링기금’ 100억원 쾌척

□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(86, 서울대 사회학과 1953년 입학)과 부인 최기주 여사는 

서울대학교 문화관이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할 미래를 기대하며‘이주용·최

기주 문화관 리모델링기금’100억원을 쾌척했다. 서울대는 2021년 12월 10일(금) 오세

정 총장, 이원우 기획부총장, 이홍구 前총리, 이수성 前총리 및 장남 이상현(KCC정보

통신 부회장), 차남 이상훈((주)시스원 사장), 장녀 이상원, 사위 민선식(YBM 회장) 등 

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용 회장과 최기주 여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.

□ 서울대는 문화예술 진흥의 거점공간 조성 및 문화교류,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, 나

아가 문화예술 분야 인재 육성 및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등에 기여하고자 서울대 

문화관(1985년 개관)의 재건립(2025년 완공 목표)을 추진해오고 있다.

□ 이주용 회장은 1953년 서울대 문리과대학에 입학하여 사회학과를 2년 마치고, 미

국으로 유학하여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. 이 회장은 미시간대 

사회과학연구소 전산실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역량을 인정받아, 

한국인으로는 최초로 1960년 미국 IBM에 입사했다. 이 회장은 IBM 한국 대표로 활동

하며 국내 최초 컴퓨터 도입 등 대한민국 IT 역사를 개척했다. 이 회장은 귀국 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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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7년 국내 첫 IT서비스 기업인 한국전자계산소(KCC정보통신의 전신)를 설립하여 공

공 분야는 물론 금융,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정보통신의 획기적 발전에 공헌했다. 특히 

조선설계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주민등록번호 보안체계 개발 등에 큰 기여를 하였다.

□ 이주용 회장에게 기부와 사회공헌활동은 평생의 소신이자 대를 잇는 가문의 뜻이

었다. KCC정보통신 창립 50주년인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공헌활동에 나

서기 시작하였다. 당시 이주용 회장은 다가오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총 600

억원의 사회적 기부를 다짐한 바, 이회장은 150여억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미

래와 소프트웨어 재단과 (재)종하장학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부와 IT인재양성, 벤처

육성 등을 실천해오고 있다. 지난 2016년 서울대병원 발전기금에 10억원 출연에 이어 

2018년 서울대학교 창의적 인재육성과 연구 증진 등을 위해 정보문화학 기금교수 지

원 사업에 추가로 10억원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이 회장은 1977년 울산 종하체육관 건

립 부지와 건설비용 등을 기부한 선친 이종하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해 노후화된 

종하체육관을 창업·교육·문화 복합공간인 종하이노베이션센터로 재건립하는데 건축

비 전액 33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다.

□ 이주용 회장의 장남 이상현  KCC 정보통신 부회장은“아버님의 귀하신 뜻을 이어

받아 서울대학교 문화관이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의 거점이자, 세계 유수대학과 나

란히 할 수 있는 핵심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전했다.

□ 오세정 총장은 모교를 향한 이주용 회장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“나눔과 

배려의 삶을 기부의 선순환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두 분의 큰 뜻이 서울대학교 구성원 

모두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또한“출연해 주신‘이주용·최기주 문화

관 리모델링기금’은 서울대학교가 문화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

하는데 소중히 사용될 것”이라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문화관 블랙박스 공간을 이주

용 회장의 호를 따서‘운당홀’로 명명하기로 했다


